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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과 결식, 음식물 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 따라 저소득층 대상 식품 나눔 앱 ‘푸딩’을 디자인했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 2차 데이터 분석, 사용자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혜 연령대의 불균형, 수혜자의 수동적인 태도, 인력난과 자원난을 파악했다. 더불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식품의 신선도와 다양성 확보,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사용자 니즈를 발견했다. 이를 토대로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하며 와이어프레임,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다. 이후 프로토타입 제작과 2번의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구성했다. 본 연구는 식품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혜택받는 대안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대상의 식품지원사업 확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다.

        

        
          
            초록
          
        

        
          To solve the burden of food expenses, lack of food, and food disposal problems, this study designed a food sharing app called “Fooding” for low-income people through the Double Diamond Process. To this end, literature surveys, secondary data analysis, user survey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imbalances in the age range of benefit, passive attitudes of beneficiaries, and manpower and resource shortages identified. Furthermore, user needs were discovered regarding convenience in using services, securing freshness, and diversity of food, and creating shared value. Based on this, service design, wireframes and storyboards were proceeded. The final design was constructed through prototype production and two user tests. This study will help expand and improve food support projects for low-income people by providing alternatives that both food donors and beneficiaries benefit conveniently 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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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가 고물가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에서 비롯된 경제적 피해는 가처분소득의 절반을 식비로 지출하는 사회 취약 계층에 더 큰 타격으로 다가온다[1]. 저소득층은 경기 하강기에 식생활 관련 소비부터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2] 이는 결식, 영양 불균형과 직결된다. 특히 빈곤 아동들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등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보인다[3].

      음식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섭취에 문제가 없음에도 당일에 팔리지 못해 폐기되는 음식은 매년 약 500만 톤이며 1년에 음식물 폐기로 버려지는 비용이 1조 4000억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었다[4].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 1월 1일 부로 소비기한제가 도입되었으나, 잠정 소비기한이 설정된 품목은 아직까지 그 수가 적다.

      저소득층의 결식과 음식물 폐기에 대한 기존 국내 해결 방안으로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아동 급식 카드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안들은 가맹점 수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전달 방식, 기탁 식품의 안정성 점검 문제,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 인력 보장에 대한 문제, 수혜 절차의 복잡성, 낙인감과 자괴감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5]-[7].

      식품제공사업은 저소득층 결식 문제 완화를 위한 중추 역할을 하며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쉽고 편리한 접근성, 충분하고 다양한 식품 확보, 사용자 확대와 같은 사용자 니즈를 반영하면서, 신선함-간편함-자유로움을 중심으로 통합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푸딩’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푸딩(Fooding)’은 음식(food)과 종 소리인 딩동(dingdong)의 합성어이다. ‘푸딩’은 저소득층 이웃의 결식 문제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사업과 협업하여 저소득층에 무료로 끼니를 제공하고, 식품에 새 가치를 부여하여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철학을 갖고 있다. ‘푸딩’은 기존의 대안들에서 나아가 저소득층에게는 음식에 대한 보다 편리한 접근성, 식품 업계 종사자들에겐 사회 공헌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이다. 또한 충분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결식과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며, 차별적인 인식 개선에 집중하여 다양한 사회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Ⅱ. 현황 및 선행연구
      
        2-1 저소득층 결식 현황
        사회에서 통용되는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위해 임의로 설정한 범주로,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 가구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가구를 의미한다[8].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유형별 수급 가구 수는 노인 세대가 약 5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세대가 약 45만명, 기타 세대와 장애인 세대가 그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청 가계 동향 조사의 분석 결과, 전체가구의 식료품비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빈곤계층의 식료품비는 감소하여 소득기준 계층 간 식료품비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9], 연이어 치솟는 물가와 주춤하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적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

      

      
        2-2 음식물 폐기 현황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통기한에 따른 식품 폐기 손실 비용이 생산 단계와 가정 내 폐기를 포함하여 1년에 1조 5400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가적으로 매년 약 13억 톤의 농식품이 손실 또는 폐기되며 최근 5년간 농식품 폐기량이 약 15.8%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조원이며, 전국 가식부 폐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748만 톤으로 추정된다.

        농식품 유통 및 소비 부문 관련 주체들의 4대 농식품 폐기 전략 중요도 분석 결과, 1순위가 ‘소비자 행동변화 유도’, 2순위가 ‘식품재분배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미배식 음식 활용, 식품 기부, 유통기한 임박상품 활용 순으로 농식물 재분배의 경제적 효과가 컸다. 특히 미배식 음식 활용을 통해 최대 1조 583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10], 이처럼 미배식,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기부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로 인한 비용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현행 시스템
        
          1) 푸드뱅크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 등의 기탁자로부터 먹거리를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무상 제공하는 푸드뱅크는2021년 기준 총 445개의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6]. 결식에 대한 일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이지만 도입 초기 양적 성장에 주력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 푸드뱅크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선택 없이 기탁받은 식품을 복지센터, 장애인센터 등의 기관에 식품을 전달하는 공급자 중심의 식품 전달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먹거리 수혜자의 욕구와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낙인감과 자괴감이라는 문제를 낳는다. 또한 푸드뱅크로 전달되는 식품의 안전성 점검을 목적으로 위해분석한 결과, 기탁 직후와 수혜 직전에서의 pH(산성도)와 Aw(수분활성도) 모두 안전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가적으로 푸드뱅크는 전국 평균 전담인력 수는 1.27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6].

        

        
          2) 푸드마켓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매장을 찾아 필요한 물건을 선택하고, 무상으로 구입하는 개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푸드뱅크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하였으며,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푸드뱅크 이용 시보다 기부식품의 양, 종류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회원제로 운영되는 푸드마켓은 매 분기마다 회원이 교체되며, 한 번 회원으로 등록된 이용자는 연속하여 회원으로 등록될 수 없다. 반드시 휴식기를 거쳐야 하며, 해당 달에 푸드마켓을 이용하지 못한 회원의 경우, 다음 달로 가능한 식품의 이용 수가 이월되지 않는다. 또한 한 달에 한 번만 방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시설의 수와 시설 당 수용 가능 정도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도입되었는데, 이를 보완하여 장기적인 식품 수혜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3) 아동급식카드
          아동급식카드란 아동 급식 카드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한도 내에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맹점에서 직접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아동급식카드 사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6인 대상 심층면접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에 다음의 세 가지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2021년 부산시 기준 1식 단가는 5,5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이뤄졌는데,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1일 사용 한도액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급식카드 사용시에는 지원금 충전 일시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전달받을 수 없으며 잔액을 알기 위해서는 결제 후 발급받는 영수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가맹점 목록과 상품 목록, 단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용성 부족의 문제점도 있다.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은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결제 시 서비스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인식하는 등 주관적인 수치심, 우울감, 낙인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는다[7].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더블 다이아몬드를 활용한 프로세스로 진행하였다. 더블 다이아몬드란 2005년에 영국 디자인 카운슬(Design council)에 의하여 개발된 모델이며, 서비스 디자인을 두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로세스로 체계화한 방법론이다. 프로세스 단계는 발견(Discover), 정의(Define), 개발(Develop), 전달(Deliver)의 과정으로 이뤄진다. 발견과 정의로 구성된 첫 번째 다이아몬드는 문제와 기회를 찾는 단계이며, 개발과 전달로 구성된 두 번째 다이아몬드는 기회 영역에 해당하는 콘셉트를 도출하여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계획 및 전달하는 단계이다[11]. 발견 단계에서 2차 데이터 분석, 사용자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함으로써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였다. 정의 단계에서는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구체화하고 본 연구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였다. 개발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달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 발전시켜 최종 디자인 형태로 제시했다.

    

    

  
    
      Ⅳ. 저소득층을 위한 식품 나눔 어플리케이션, 브랜드 디자인
      앞선 현황과 기존 대안점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동네 식품 나눔 앱’ ‘푸딩’을 고안했다. 결식 가구와 폐기 음식물의 양을 줄이면서도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나눔하고 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 편리성에서 오는 낙인 해소,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능동적인 수혜방식을 도모하여 수혜 자원과 대상을 이전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1 발견(Discover)
        앱을 사용할 사용자의 니즈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은 식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으로, 샘플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이용자로 설정하였으며 기존의 2차 데이터 분석 후 식품 지원 서비스 이용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식품지원 서비스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 2차 데이터 분석
          2014년도와 2023년도 상반기 서대문구 푸드뱅크에서 실시한 이용자, 후원자 만족도 현황, 2014년도 푸드마켓에서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현황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수혜자들은 지원 품목과 양의 확대, 식품의 안전성 확보, 이용 가능 횟수의 확대, 접근성 확보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기부자들은 식품 수거 시간과 요일의 확대, 기부 사실 홍보의 확대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음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현황과 기본적인 니즈를 파악하였으나, 현시점에서의 실질적인 니즈를 알아내고자 사용자 설문과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사용자 설문
          기존의 통계로는 현재 식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자들이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3일까지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와 서대문 푸드마켓 2호점에 직접 방문하여 사용자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Table 1. 
				
            

            
              Analysis results of independent questionnaire by food bank and food market
            
            

          

          
            
              
                	Beneficiary gender ratio (total 1,204 people)
              

            
            
              	Male 71%
              	Female 28%
              	Unwritten 1%
            

            
              	Percentage of beneficiaries by age
            

            
              	30s↓ 40%
              	40s 13%
              	50s 19%
              	60s 15%
              	70s↑ 11%
            

            
              	Beneficiary Needs
            

            
              	Expansion of support items and volumes
              	 “I want to eat something other than bread”
            

            
              	Securing Food Safety
              	 “I want to eat food that has a long shelf life”
            

            
              	Expansion of number of availability
              	 “It's too few times to use once a month.”
            

            
              	Secure accessibility
              	 “The distance is too far.”
            

            
              	Sponsor needs
            

            
              	Expansion of food collection times and days of the week
              	 “I'd like to sponsor on the weekend, too.”
            

            
              	Expansion of publicity about donation
              	 “I wish there was a sign indicating that our store was making a donation”
            

          

          

          
            • 푸드뱅크
          

          설문 참여자는 총 48명이었으며 여성 35명(73%), 남성 13명(27%)이었다. 이용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65%로 과반을 넘겼고, 50대, 40대가 그 뒤를 따랐다. 2021년 전국 국민 기초 일반수급자 중 70대 이상의 비율이 불과 28.2%라는 것을 고려할 때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주로 시설에서 수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품 전달 시 직접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고 지역구 내 복지시설로 기탁하는 방식이었기에 방문에 대한 낙인 우려는 적으며 푸드뱅크로부터 식품을 수령받는 주 이용층은 독거노인,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파악했다. 매일 푸드뱅크에 방문하는 기탁처 담당자들이 상이하여, 요일별 방문하는 담당자에게 설문지 제공 후 기탁처에서 이용자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차주 해당 요일에 본 연구자들이 방문하여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설문을 통해 푸드뱅크 이용 빈도, 식품의 양과 종류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Fig. 1. 
				
            

            
              Result of the food bank survey
            
            

            

          

          
            • 푸드마켓
          

          푸드마켓의 회원 연령대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했으나, 실제로 방문하는 주 이용자층은 노인 세대라는 것을 파악했다. 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응답자 48명 중 70%인 33명이 여성이었고, 30%인 14명이 남성이었다. 해당 결과는 2021년 전국 국민 기초 일반수급자의 여성 비율이55%로 과반이 넘은 것을 고려할 때 충분히 표본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방문 조사 당시 푸드마켓 이용 연령대 중 10대~30대 이용자는 전무했으며 70대 이상이 56%, 60대가 23%로 뒤를 이었다. 푸드마켓은 일반수급자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2021년 국민 기초 일반수급자 중 27.5%가 30대 이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 서대문구 푸드마켓 회원 중 10대~30대는 전체의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적었다. 또한 30대 이하의 회원들은 등록을 해도 대개 방문을 하지 않거나 대리인을 통해 이용한다는 서대문구 푸드마켓 2호점 관계자의 말을 고려할 때, 30대 이하의 저소득층이 직접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데엔 장벽이 있음을 파악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2. 
				
            

            
              Result of the food market survey
            
            

            

          

          푸드마켓 이용자들 중 98%는 매달 푸드마켓을 이용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공짜로 주니까 올 수 있을 때 항상 와야죠”, “못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니까 주는 거 감사히 먹어야죠”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푸드마켓은 1인당 월 1회, 4개의 품목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에 대해 ‘만족’이 38%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으며, ‘매우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응답이 기록되었다. ‘불만족’ 응답 비율은 6%로 부정 답변이 다른 질문들에 비하여 높게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식품 지원 자체에 대하여는 만족감이 높으나 물품 이용 수 확대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음을 파악했다. 또한, 이용자들의 만족감 기저에는 ‘주니까 받는다’라는 수동적인 사고가 존재함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을 수동적인 약자로 남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성 이론을 적용하여 능동적인 주체로 나아가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각 시설에서의 방문 설문조사를 통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여성 이용자가 많으며 이용 연령대는 주로 50대 이상이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푸드뱅크 자체 설문지 분석 결과 40대 이하의 이용자가 59%를 차지했다는 점, 2022년 서대문구 저소득층 가구 중 아동, 청소년, 여성 시설 이용자가 약 645명이라는 점, 2021년 국민 기초 일반수급자 중 40대 이하의 가구가 622,988명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식품지원사업의 잠재 연령층이 다양하며 아직 식품 지원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타겟으로 끌어들여 이용자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했다.

          
            Table 2. 
				
            

            
              Results of an interview with a food bank’s official
            
            

          

          
            
              
                	Questions
                	Answers
              

            
            
              	What prompted the decision to operate differently from the website?
              	Originally, individuals could use the food bank, but with the emergence of food markets, access was restricted to facility users only.
            

            
              	What is the process for selecting beneficiaries?
              	When inquiries are made directly to the food bank, they assess the beneficiaries after a visit.
            

            
              	What is the most popular food items?
              	Instant noodles, canned goods, and other long-lasting and safe food items are particularly popular.
            

            
              	What do you think is necessary for further development?
              	Beyond bread, there's a belief that donation events directly catering to people's specific needs are necessary.
            

          

          

          
            • 관계자 인터뷰
          

          식품지원 서비스 운영 관계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고자 설문조사 기간과 동일하게 일주일 간 서대문구 기초 푸드뱅크과 서대문 푸드마켓 2호점의 담당자를 인터뷰하였다.

          전국 푸드뱅크 사이트 상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직접 필요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편의점 형태로 매장이 운영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방문 결과 이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질문을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하였으며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푸드마켓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서는 다음 표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Table 3. 
				
            

            
              Results of an interview with a food market’s official
            
            

          

          
            
              
                	Questions
                	Answers
              

            
            
              	What is the average daily user count?
              	On average, about 30 people visit per day.
            

            
              	What is the age group of utilization?
              	The age groups of members vary, but there are many visitors in their 50s and above.
            

            
              	What are the areas that could be improved?
              	After the onset of the COVID-19 pandemic, donations of item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More promotion is necessary, and there is a significant need for assistance due to a lack of manpower, expertise, and government support.
            

            
              	Are there more regular donations or one-time donations?
              	One-time donations are more prevalent.
            

            
              	How is sponsorship promotion conducted?
              	Indirect promotion occurs during food sharing events.
            

            
              	Is there a way for users to check the availability of food items in stock?
              	Users can verify by visiting in person or through platforms like ‘Online Itda Food Bank’ and ‘Seoul Itda Food Bank’ websites. However, the inconvenience of having to log in has led to low usage of the website.
            

          

          

          각 시설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식품지원사업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의 편리성 도모가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을 파악했다.

        

        
          3) 사용자 조사를 통한 발견점
          본 연구자가 사용자 조사를 통해 각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발견한 공통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운영 시간의 한정
          

          푸드뱅크는 평일 9시~17시, 푸드마켓은 평일 10시~17시를 운영시간으로 하고 있었으며 푸드뱅크는 오후 1시 30분~2시경 각 기탁처들로의 식품 배분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한정적인 운영 시간으로 인해 앞선 사용자 조사에서 후원자와 이용자의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이용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기존 운영 시간의 경우 주말은 이용할 수 없으며, 학교 혹은 회사를 가야 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 주 기탁 식품의 종류와 수량 부족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모두 빵이 주로 기탁되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라면, 고기, 젤리,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다양한 음식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각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기재된 ‘바라는 점’이 ‘많이 주세요’였다. 푸드뱅크 이용자 설문조사에서 배탈 사례가 모두 빵으로 인해 발생한만큼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에 맞고 안전성을 갖춘 더욱 다양한 기탁 식품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2 정의(Define)
        
          1)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Fig. 3. 
				
            

            
              Affinity diagram based on user survey
            
            

            

          

          사용자 조사를 통해 발견한 니즈를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위의 그림과 같은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를 분석하여 ‘푸딩’ 프로젝트를 통해 식품 종류의 한정성, 식품의 신선도 문제와 식품 수령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4-3 발전(Develop)
        
          1) 서비스 디자인의 목표 및 방향
          앞서 정의한 문제를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편의성’, ‘식품의 신선도와 다양성’, ‘능동적인 수혜방식’, ‘공유가치 창출’ 확보에 초점을 둔 새로운 디지털 앱 플랫폼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서비스 이용자를 ‘기부자’, ‘수혜자’ 두 유형으로 나누어 식품 사업자인 기부자는 식품을 ‘등록’, 저소득층 수혜자는 등록된 식품을 능동적으로 ‘예약’하고 ‘픽업’하는 기능을 계획했다. 식품 등록절차에서 ‘간편함’을 서비스 UI에 구현하여 기부자가 쉽게 기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혜자의 세대와 성별에 구애 받지 않는 ‘편의성’과 식품의 ‘안전성’을 중시하며 일련의 식품 등록 및 픽업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다.

        

        
          2) 서비스 컨셉과 브랜드 디자인
          식품 사업자가 식품을 등록하면 수혜자에게 ‘딩동’하고 알림이 가는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내포한 Food와 Dingdong의 합성어인 ‘푸딩(Fooding)’을 브랜드 이름으로 설정했다.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낙인 효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간편함’과 ‘부담 없음’을, 식품 섭취에 있어서 안전성을 표현하기 위해 ‘신선함’과 ‘생기 있음’을 키워드로 브랜드 컨셉을 설계했다. 또한 각종 식품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 처리 비용의 절감을 돕는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를 또 하나의 키워드로 설정했다.

          ‘나에겐 소중한 한 끼를, 음식엔 새 숨을’이라는 문구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설정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식품이 끼니가 절실한 이웃을 만나며 공유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았다. 해당 가치에는 ‘접근성’, ‘자유성’, ‘공공성’이 포함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식품에 대한 간편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존 식품지원사업보다 낙인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성’을 보장한다. 식품 업계 종사자는 우리 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으며, 섭취에 문제가 없음에도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과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다.

        

        
          3) 와이어프레임과 스토리보드
          ‘푸딩’의 와이어프레임(그림 4~7)과 각 단계별 스토리보드(그림 8~10)는 다음과 같다.

          
            
            

            Fig. 4. 
				
            

            
              Task 1 - sign up, local authentification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Fig. 5. 
				
            

            
              Task 2 - procedures of food reservation and pick-up for beneficiaries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Fig. 6. 
				
            

            
              Task 3 - procedures of food businesses to rigister food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Fig. 7. 
				
            

            
              Task 4 - check reservation log and sending review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Fig. 8. 
				
            

            
              Sign up, local authentification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Fig. 9. 
				
            

            
              Procedures of food reservation and pick-up for beneficiaries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Fig. 10. 
				
            

            
              Check reservation log and sending review, procedure of food businesses to register food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브랜드 색상은 노란색인 #F4BC2D을 메인 색상으로 하여 컬러 시스템을 구성했다. ‘신선함’과 ‘생기’가 연상되는가,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가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브랜드 심볼 로고는 푸딩의 색상과 종의 형태를 결합해 디자인했으며 워드마크 로고는 ‘Sandoll 티비스켓체’를 활용해 디자인했다.

          
            
            

            Fig. 11. 
				
            

            
              ‘Fooding’ logo and wordmark
              * The target audience of this service is Korean.

            
            

            

          

        

      

      
        4-4 전달(Deliver)
        와이어프레임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 툴인 ‘피그마’로 주요 페이지의 1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이를 토대로 1차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했다. 20대 27명, 50대 4명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후 정리한 피드백 내용은 표 4와 같다.

        
          Table 4. 
				
          

          
            Primary user test results
          
          

        

        
          
            	
            	Positive
            	Negative
          

          
            	Feedback
            	- "Having the ability to view food items registered around my current location is quite convenient.”
- "The icons are intuitive and boast a clean design."
- "The segregation of store categories is a positive aspect."
- "The feature that informs me about the consumable timeframe within a few hours from the reservation point is particularly helpful."
            	- "There are some grammar errors; some font sizes appear small."
- "It would have been nice if product photos were included in the transaction reviews."
- "The meaning of 'N hours' as a consumption deadline isn't clear." 
- "It would be beneficial if the need for same-day pickup during reservations was better emphasized." 
- "When marking a store as a favorite, a star icon might be more fitting than a bookmark icon."
- "Using 'disappointing' in reviews could potentially hurt the donor's feelings."
          

          
            	Improvements
            	- Correcting grammar errors and unifying terminology.
- Adding a quantity selection option in the reservation modal.
- Including a statement about same-day pickup.
- Changing from 'N hours/days' to 'Up to N hours/days before consumption deadline'.
- Adding product photos to the review list.
- Changing 'Write a Review' to 'Send a Thank-You Note' and adding a separate section in the user's profile for reporting food safety concerns.
          

        

        

        1차 사용자 테스트의 피드백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별해 수정한 뒤 2차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실행한 2차 사용자 테스트 피드백 내용은 표 5와 같다.

        
          Table 5. 
				
          

          
            2nd user test result
          
          

        

        
          
            	
            	Feedback
          

          
            	1. Intuitiveness
            	Mostly marked as "Strongly Agree" or "Agree"
          

          
            	2. Convenience
            	Mostly marked as "Strongly Agree" or "Agree"
          

          
            	3. Beneficiary’s Burden
            	- Could be burdensome due to system complexity, but direct pick-up seems most convenient
- Other methods might feel more burdensome 
- Others marked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4. Other Opinions
            	- Clicking interface feels somewhat awkward
- Suggestion for specifying the closing time with an "N" hour window instead of just a deadline (could be ambiguous)
- Suggestion for an auto-cancellation or waitlist feature if pick-up isn't done within "n" hours after reservation
- Suggestion for highlighting buyer reviews more prominently
- Need for addressing non-receipt of items with penalties or actions
- Need for addressing provider's lack of politeness
- Need for a limit to the number of reservations
- Elderly participants found app usage difficult initially and mentioned that font is too small and clearer colors would be appreciated
          

        

        

      

    

    

  
    
      Ⅴ. 결 론
      본 연구는 끼니가 필요한 이웃들의 결식 문제 해소를 돕고자 시행되었다.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세스에 따라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뒤, 사용자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여 식품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였다(발견). 이후 발견한 니즈를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으로 구성하여 문제를 정의하였다(정의). 이를 토대로 사용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디자인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진행하였으며(발전) 프로토타입을 구성하여 1차, 2차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최종 디자인을 완성하였다(전달).

      식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접근과 수혜 절차가 복잡했던 기존의 대안들을 넘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리하게 신선하고 다양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또한 기부자와 수혜자가 함께 공유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식품지원사업들의 강점, 약점 분석 위주로만 진행되었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기존의 현황, 대안 분석과 사용자 조사를 통해 사용자 니즈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사용자들이 비교적 고연령이며, 자립적인 사용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통해 식품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여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시 최소한의 메뉴만을 간단하게 사용하고, 서체의 크기를 키우고자 하였다. 사용자 조사 과정 중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저소득충 중 비교적 젊은 연령이면서 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과 자립 이전의 젋은층이 식품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푸딩’의 경우 사용 절차가 복잡하지 않으며 앱을 통해 직접 선택 후 예약하고 식품점에서 찾아가는 시스템이기에 상대적으로 낙인효과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앞으로 이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디자인한 어플리케이션은 새로운 기관,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 식품 나눔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주변의 식품점들과 연계함으로써 인력과 자원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식품 지원 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에 공헌하면서도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해내고, 수혜자는 다양하고 신선한 식품을 동네에서 이용하며 기부자는 편리한 절차의 무상기부를 통해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는 ‘푸딩’과 같은 대안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저소득층 식품지원사업의 한 가지 안으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낙인효과를 줄이는 등,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기획함과 동시에, 식품지원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나눔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방법을 몰랐던 편의점 점주 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디자인하였다. 조사에 기반하여 아직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만 버려지는 음식을 줄임으로 비용적, 환경적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피드백을 반영해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까지 진행하였고, 실제 사용을 대비해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고 논의하였지만, 안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푸딩’ 디자인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혜자의 낙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여전히 디자이너와 연구자들의 연구주제로 남아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디자인 영역에서 의미있는 이슈인 만큼, 향후 이 같은 부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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